
석유시장, 정유-수입 경쟁 본격화
수입기업 , 가격차이 앞세워 시장공략 … 2002년 3% 점유 목표

정유기업과 석유 수입기업의 휘발유 시장쟁탈전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석유제품 수입기업은 2001년 말 현재 36사로 2001년 전체 시장의 1.7%에 해당하는 석

유제품 1270만배럴을 수입했다. 2000년 시장점유율 0.9%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휘발유를 비롯

해 등유, 경유 등 3대 유종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4.5%에 달하고 있다.

2001년 9월 복수폴 주유소의 도입이 허용되면서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2002년에는 전체시장의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석유 수입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이 주무기로 타이거오일은 현재 리터당 1155원에 휘발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정유기업에 비해 리터당 48원 저렴한 가격이다.

타이거오일이 더 저가에 휘발유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Spot로 공급받는 점 외에 정유기업에

비해 고정비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정유기업들은 거대한 정유설비를 보유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석유 수입기업들은 저유시설만 갖추면 된다.

정유기업들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반면, 석유제품

수입기업들은 해외에서 휘발유 등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 팔고 있어 공급과잉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매

우 크다.

그러나 2001년 석유 수입사 36사 중 실제로 석유를 수입한 회사는 17사 뿐으로, 삼연석유판매 및 타이거오

일, 이지석유, 페트로코리아, 리드코프 등 5개가 전체 수입량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연석유판매와 타이거오일은 2001년 각각 2977억원, 2750억원의 매출과 15억900만원, 10억59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지석유와 페트로코리아도 소폭의 흑자를 냈으나 리드코프는 45억원의 적자를 냈다.

석유 수입기업들이 가격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면 정유기업들은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2년 3월말 현재 국내 주유소는 모두 1만567개로 SK의 직영 및 거래주유소가

3793개인 것을 비롯해 국내 정유기업들이 1만131개를 운영하고 있다. 고작 436개 주유소만이 무폴주유소인 것

이다.

때문에 석유 수입기업들이 정유기업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다가 마찰을 빚기도 한다.

석유 수입기업들의 불만사항 중 하나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관세가 다르다는 점으로, 현재 원유에는 5%

의 기본관세가, 석유제품에는 7%의 할당관세를 적용되고 있어 석유 수입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관세에 대해서는 정유기업들도 불만으로 2%p의 차이로는 정유기업들이 가격경쟁을 하기 어렵다며 적어

도 5%p 이상은 차이가 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97년 정유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석유 수입 자유화조치를 단행, 석

유 수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일정한 저유시설만 갖추면 누구든지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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